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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삼성전자 주원돈 수석연구원은 첨단 광학계 설계 및 정량적 조립·평가시

스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상용화해 우리나라 광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

자로 선정됐다. 광학계란 빛의 반사, 굴절 등의 현상을 이용해 물체의 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말한다. 첨단 산업용 광학계 제작은 기술 난도가 높고 높은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의 

개발 일정으로 인해 해외 기업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주원돈 수석연구원은 광학계 

최종성능 예측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 확보하는 기술 및 성능 저하 요인을 제거하는 보정 기

술 개발을 통해 광학계 제작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광학기술의 자주화

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초정밀 광학계용 렌즈 가공·조립기술 등을 국내 중소기업에 전파해 중

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함께 광학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원

돈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을 전파해 대한민국 광학 기술이 세

계 최고의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캐리마의 이병극 대표이사는 초고속 연속 3D프린팅 기술 및 DLP 적층방식

의 3D프린터를 개발 · 상용화해 우리나라 3D프린터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

로 선정됐다. DLP(Digital Light Processing) 적층방식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모형을 액체 플라

스틱 재료에 자외선 빛을 쪼여 딱딱하게 굳히며 겹겹이 쌓아서 출력하는 프린팅 방식이다. 기존

의 3D프린팅 적층 제조 방식은 비교적 느린 생산 속도와 표면조도의 품질이 금형 사출 성형품보

다 떨어지는 이유 등으로 인해 제조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병극 대표는 종래의 3D프린팅 생산속도 보다 약 20배 이상 빠르면서 적층 흔적을 남기지 않

는 초고속 연속 3D프린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기존 국내 및 해외 제조 산업 시장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각종 산업별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더

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병극 대표는 “1세대 3D프린팅 업체로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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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월 수상자로 삼성전자(주) 

주원돈 수석연구원과 캐리마(주) 이병극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캐리마 이병극 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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